
“동행하는 주일”(1월 29일) 총회장 목회 서신
 

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한 겨울의 한파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기다리게 합니다. 그리고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날 때 

혼자 지나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 한다면 아마도 봄의 기다림은 짧아 질 것입니다.

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,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이 다져놓은 

터 위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의 위기 속에서 매서운 한파를 경험하

고 있습니다. 특히 교회의 위기를 현실로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고향 시골교회, 작은 교회들은 문

을 닫거나 쇠퇴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

총회는 우리의 사랑하는 고향 교회,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작은 교회와 대형 교회가, 농어촌

지역 교회와 대도시 교회가 동반 성장하고, 균형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방법

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그 한가지로 어려운 우리의 교회들과 함께하기 위해 설 명절 기간 동안 

지역 내 작은 교회와 고향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“동행하는 주일”로 함께 지키려 

합니다. 이 운동은 설 명절을 맞는 오는 2017년 1월 29일(주일)을 “동행하는 주일”로 정하고, 고

향교회 및 지역 내 농어촌지역의 작은 교회를 방문하여 도시교회와 농어촌지역교회, 큰 교회와 

작은 교회가 한 형제, 자매이며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하나님의 같은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는 

의미 있는 운동입니다.

성도여러분! 이 운동을 위해 “동행하는 주일”기간 중에 방문하신 고향의 교회와 작은 교회를 

찾아가셔서 함께 예배하며, 본 교회만큼 힘껏 헌금하여 주시고, 방문 후 방문교회의 주보나 역사

자료 및 교회 현황, 사진들을 수집하여 본 교회에 전시함으로 교인들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

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담임목회자들은 동행하는 주일을 선포하시어 설 명절에 고향교

회나 지원교회 등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번 “동행하는 주일”

로 고향(작은)교회를 격려하고 축복하여 어려운 현실 속에 함께 동행하는 형제, 자매 교회임을 경

험하게 될 것입니다. 이 뜻깊은 운동에 전국교회가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국 교회와 노회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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